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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이하, UN SDSN)는 전 세계 156개국 국민의 행복

도를 조사한‘2018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

   • UN 행복지수는 ‘소득 수준(1인당 GDP)’,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복지)’, ‘선택의 자

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관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도를 측정하여 산출

※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3.20)’에 맞춰 UN SDS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를 발표하며, 각국의 행복지수를 비교·평가하여 사회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가 국민 행복 및 웰빙 

증진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산

   • 금번 보고서는 글로벌 난민·이민자 문제를 반영, 117개국 이민자의 행복지수를 처음으로 산출

■ 2018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나타나 57위를 기록, 2017년(5.838점, 55위) 

대비 점수는 상승한 반면 행복 순위는 다소 하락

   • 2018년 보고된 순위는 최근 2년간(2015~2017) 조사한 결과로, 행복지수 순위(Ranking of Happiness 

2015–2017)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7.632점, 1위)로 나타남. 이어서 노르웨이(7.594점, 2위), 덴마

크(7.555점, 3위), 아이슬란드(7.495점, 4위), 스위스(7.487점, 5위), 네덜란드(7.441점, 6위), 캐나다

(7.328점, 7위), 뉴질랜드(7.324점, 8위), 스웨덴(7.314점, 9위), 호주(7.272, 10위) 순으로 집계됨 

   • 독일은 6.965점으로 15위, 미국은 6.886점으로 18위, 영국은 6.814점으로 19위, 일본은 5.915점으로 

54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5.875점으로 57위(2017년 5.838점, 55위)를 기록

   • 이민자 행복지수 또한 핀란드(1위), 덴마크(2위), 노르웨이(3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멕시코의 경우 

국가 행복지수(6.488점, 24위) 대비 이민자 행복지수(7.031점, 10위)가 높은 특징

시사점
■ UN 행복지수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 여건 만족, 문제 경험 등을 측정 분석하는‘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2년 주기로 산출하는 바, 한국인의 소비생활을 조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지표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비생활상 진단에 유용한 항목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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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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